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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5회 아산상 시상식이 11월 23일 아산생명과학

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. 아산상은 48년간 우리 사회에서 

소외된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, 결혼이주여성, 난민 등

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한 가톨릭근로자회관이 수상했

다. 의료봉사상은 지난 22년간 베트남의 호찌민 인근 농촌지

역에서 소외된 주민의 질병치료와 고엽제 피해 장애아동의 재

활 등에 헌신한 롱안 세계로병원 우석정 원장이, 사회봉사상

은 학교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20

년 동안 식사와 상담 등을 제공하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

운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이정아 대표에게 돌아갔다. 

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한 이들을 시상하는 복지실천상은 

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남유진 부장, 안산나무를심는장

애인야학 설예심 행정실장, 천양원 유호수 사무국장, 동작구

립장애인보호작업장 정현숙 사무국장이 수상했다. 봉사를 통

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원봉

사상은 장례지도사협의회봉사단 강봉희 대표, 사랑나눔짜장 

김영문 대표, 깨친멋노인자원봉사회가 받았다. 효행과 가족사

랑을 실천한 이들을 시상하는 효행·가족상은 김정숙 씨, 정

옥자 씨, 조인선 씨, 풍숙영 씨, 하맹선 씨에게 주어졌다. 

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“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들이 

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희망을 느낄 

수 있다”라며 “재단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

을 돕는 데 미력이나마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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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재단 소식 ｜ 제35회 아산상 시상식

“ 우 리  사 회 의  어 려 운  이 웃 을  돕 는  데  노 력 하 겠 다 ”

제35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(뒷줄 가운데)과 이사들이 수상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. 


